
 1 

DOOSAN ART SCHOOL  

2014. 3. 26 (WED) 

 

 

< 여기서 뛰어라! – 지금 이곳의 젊은 미술 > 

1. 표피적인, 너무나 표피적인 회화 

 

 

최귺 핚국 화단에 다시 극사실 회화가 번성하고 있다. 이 홖영주의는 예술과 하등 관계없이 인터넷과 멀티미

디어의 첨단화와 대중화의 결과로 보인다. 21세기는 새로운 홖영주의 시대로 재편되고 있다. 이미 서구에서 

70년대, 핚국에서는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를 풍미했던 극사실주의(포토리얼리즘)가 왜 다시 부홗하고 있을

까?  

오늘날 젊은 작가들은 감정을 지우고 서늘하게 대상에 육박핚다. 그들은 사물의 피부를 애무핚다. 관능적으

로 피부만을 편애핚다. 가능핚 언어와 개념을 빼고 사진처럼 정교하게 그리고 예쁘고 감각적인 사물만을 줄

기차게 묘사하는 것은 의미를 대싞하는 집요핚 그리기이고 그 묘사는 일종의 권태로움이기도 하다. 오랜 시

갂을 공들여 그리는 과정은 힘들지만 시갂가는 줄 모르는 재미를 안긴다. 그들은 재미를 위해, 재미있게 그

리기 위해 가능핚 그리는 순갂, 그 시갂을 연장하고 지속핚다. 그림에 부여되는 과도핚 의미나 현학적인 이

론, 혹은 담론과 주제를 지워버리고 그린다는 사실, 행위 자체에 몰입하는 그리기다. 그것이 동시대 젊은 작

가들의 작업에서 유난히 극사실적인 그림이 많은 이유다. 난해핚 미술이론이나 중압감을 심어주는 메시지 같

은 것을 덜어내고 철저히 그림 그 자체에 집중핚다.  

생각해보면 그것은 사물의 표면을 열심히 따라가 보는 단순핚 그리기이기도 하다. 미술에 대해 머리 아프게 

고민하거나 애쓰지 않고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앋리바이를 다소 편하게 제공해주는 것이 지금의 극사실주

의 그림에 깔려있다. 감각적인 사물과 기호들을 가지고 유희하는 일이고 그것들과 핚 몸으로 접속되는 일이

다. 매우 자폐적인 그리기, 그런 삶의 회로이기도 하다. 디지털 미디어 홖경의 회화적 분열, 소비대중문화 속

에서 개념적인 것과 팝 적인 것의 이미지 적 분열이다. 많은 화가들이 모니터를 통해 습득핚 이미지 정보를 

조합하는 것으로 회화를 구성하고 있다. 우리가 매체에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매체가 형성하는 어떤 이미지

와 말을 하고 있다. 는 것이다. 다시 말해 현실은 지워지고 매체가 생산핚 이미지들 속에서 그 이미지를 재

조합하는 현재적 상황을 가지고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 핚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회화를 볼 때 매우 

공허하다고 여긴다. ‘시뮬라크라’가 이제 회화를 잠식하는 현재인 것이다. 현재의 작가들에게 회화는 어쩌면 

캔버스가 아니라 스크린의 확장으로 보인다. 작가들은 다만 그것을 회화로 이야기하고 싶어 핛 뿐이다. 삶의 

실체가 지워지고 창을 통해서 보여 지는 이미지들에 대핚 감각적 경험들이 유사 회화적 언어로 재조합되는 

상황이 불가피하게 극사실, 사진 같은, 스크린 이미지 같은 회화를 양산핚다. 그러나 중요핚 것은 세계를 그

리기 위해서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? 개념에 사로잡히지 

않고 경험의 세계로, 실세계로 나와야 핛 것이다. 현재 우리 화단은 겉으로는 회화의 부흥기를 맞이핚 것처

럼 보인다. 반면, 스타일이나 방법론의 획일화나 유사핚 작업으로의 경사 등도 눈에 띄고 단지 손에 기능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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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묘사력에 의존하면서 일을 회화의 복원 내지는 손의 회복 같은 거창핚 의미로 포장하거나 작업의 앋리바

이로 삼으려고 핚다는 생각도 든다. 새삼 미술행위가 눈이라는 감각기관과 관계되어 이루어지는 형국을 조망

하고 그 눈속임에 기반 핚 조형행위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 미술의 가장 오래된 본성이 지금 부홗하는 이유 

및 그 젂략과 어법, 특성들을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. 아울러 최귺 그림들이 이젂의 그림들과 어

떤 변별성을 지니고 있는지 또핚 회화에 대핚 어떤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궁금하다. 

 

 


